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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지생태 축산 초지용 오차드그라스 신규 육성계통의 수량성 및 사료가치 비교

지희정1*, 이기원1, 황태영1

1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서론]

축사 내 좁은 공간에서 밀식 사육을 하면 사육공간이 부족하여 구제역, 설사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게 된다. 하지만 초지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을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 자연 순환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악취, 토양 오염, 가축분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 형 축산 형태 이다. 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지 생태 축산을 위해서는 일정면적의 초지 확보가 필요한데, 다행이도 

우리 나라는 임야면적이 6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이다. 초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초종은 

오차드그라스로 연간 종자 소요량은 40톤 내외이다. 이중 대부분은 수입종인 암바와 포트맥이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지 부실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우리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입종 오차드그라

스 품종보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내재해 양질 다수성 오차드그라스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육성한 계통들

에 대한 수량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개발 품종인 코디원과 수입종인 포트맥을 대조품종으로 하여 신규 육성계통인 내한 42호 등 5계통들에 

대하여 2014년 9월 12일에 20cm로 조파하여 2017년도에 이들 계통 및 도입 품종들에 대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른 봄에는 계통별 월동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출수기에 초장, 병해, 충해, 습해정도, 도복, 수량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입품종인 포트맥은 초장이 102cm이고 합성46호는 2cm 큰 104cm 였으며, 출수기는 포트맥이 5월 5일이고 합성46호

는 5월 9일로 4일 정도 차이를 보였다. 생초수량은 대비 품종인 포트맥이 ha당 40,056kg을 보여주었으며, 5계통 중에서 

합성46호가 ha당 40,778kg으로 최고의 생초수량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합성45호가 ha당 40,389kg이었다. 한편 건물수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포트맥은 ha당 8,000kg, 합성44호는 ha당 8,767kg로 대비품종에 비하여 9.5%정도 증수 하였다. 한편 

사료가치 중에서 건물 소화율은 포트맥이 66.3%이지만 합성44호는 68.5%, 합성42호와 합성43호에서 68%로 다소 양호

한 성적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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